
난연 레이온「NEXT-FR」,「HOPE-FR」 

 

오미켄시㈜에서는 레이온 섬유의 결점인 불에 타기 쉬운 성질을 개선하기 

위해 레이온 섬유의 난연화를 연구하여 난연 레이온 섬유의 개발에 성공하

였다. 

이 난연 섬유의 제조 방법은 난연제를 레이온 제조 시 비스코스에 첨가하

여 방사하는 혼입방식이다. 난연제로는 할로겐계, 인계, 무기계 등이 있으나 

그 중에서 할로겐계는 소각 시에 다이옥신이나 푸란류가 생성되는 문제가 

있으며, 환경에 주는 부담이 크고 또한 무기계에서도 안티몬은 발암성이 의

심되고 있으며, 비소와 동족의 원소이기 때문에 수질오염 문제의 염려가 있

다. 

오미켄시에서는 소각 등의 상황에서 환경문제를 가져올 가능성이 적은 인

계 및 무기계의 난연제를 사용하여 2종류의 난연 레이온을 개발하였다. 첫째

는 인계 난연제로써 인—유황계 난연제를 사용한「NEXT-FR」의 개발이다. 

한편, 무기계 난연제로써 실리카계의 난연제를 사용하여「HOPE-FR」을 개발

하였다. 

「NEXT-FR」은 후가공과 비교하여 뛰어난 내구성을 갖고 레이온의 특징

인 염색성, 발색성, 태를 손상시키지 않으며 다른 소재와의 혼섬∙혼방이 용이

한 점 등의 특징이 있다. 

「HOPE-FR」은 가격이 싸고 부직포 제조에 적합하며 연소 시 섬유 중의 

실리카가 섬유 형태로 잔류하기 때문에 불길을 통과시키지 않는 등의 특징

이 있다. 

위의 어느 쪽의 난연 레이온에도 할로겐계, 안티몬계의 약제는 함유되어 

있지 않으며, 연소 시 유해 물질을 발생시키지 않아 안전성이 높은 난연 소



재이다. 더욱이「HOPE-FR」은 저발연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매우 안전성

이 높은 난연 섬유이다. 

난연 레이온의 난연 기구를 살펴보면,「NEXT-FR」은 첫째, 인산이 분해하

여 라디칼이 생성되고 연소점에서 활성 H 또는 OH를 안정화 시켜 반응을 

억제한다. 두 번째로는 생성된 인산이 탈수 탄화를 촉진하여 고상 표면에 탄

화물을 형성하고 이 탄화물이 열 또는 산소를 차단 시켜 불길의 전파를 저

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.「HOPE-FR」은 무기층의 형성 및 탄화물의 형성에 

의해 연소를 억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. 

난연 레이온의 평가에 대해서는 그 평가 방법으로 JIS L-1091「섬유 제품

의 연소 시험 방법」A-1법 및 한계산소지수(LOI)를 이용하여 평가하여 그 결

과를 <표 1>에 나타내었다. 난연 성능에 있어서는 연소성 구분이 3, LOI도 

32이상으로 높은 난연 성능을 보이고 있다. 

 

<표 1> 

NEXT-FR HOPE-FR  

1분 가열 착염 3초 후 1분 가열 착염 3초 후 

잔염 시간(sec) 0 1 0 2 

잔진 시간(sec) 0 0 0 0 

연소 면적(m2) 18 13 5 1 

연소성 구분 3 3 3 3 

LOI 33.8 33.7 

 

<표 2> 

 NEXT-FR HOPE-FR 

섬도(dtex) 2.13 3.43 

강도(cN/dtex) 1.96 1.38 

신도(%) 18.2 22.9 

 



또한, 난연 레이온의 섬유 물성은 JIS L-1015「화학 섬유 스테이플 시험 방

법」으로 섬도, 건강신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<표 2>에 나타내었다.  

용도는「NEXT-FR」은 주로 방적용(아라미드 섬유와의 혼방 등)으로 전개

하고,「HOPE-FR」은 부직포용으로 전개를 검토 중이며, 특히「HOPE-FR」에 

있어서는 미국 침대 매트 용으로의 전개도 추진 중에 있다. 

또한 오미켄시에서는 소재 자체의 안전성과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

기본으로 하고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청결∙쾌적∙건강∙안심∙안전을 키워드로 지

구 환경의 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. 오미켄시에서는 이를 에콜로지　클린 

파이버(ECF)로 명명하고 있다. 

 난연 레이온 이외에 천연에서 유래하는 성분을 중심으로 기능을 부여한 

기능성 레이온의 개발 또한 행하고 있다. 


